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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,
K-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

- ‘2026년 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’ 참여기업 모집(8.24~9.11) -
-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K-상표 정품임을 확인하고 홍보 -

 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8. 24.(월)~9. 11.(금)까지 3주간 ‘K-브랜드 

정부인증제도’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,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

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

계획이라고 밝혔다.

 * 중소·중견기업 자부담율 50%(현물지원 : 중소기업 20%, 중견기업 10%), 대기업의 

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가능

 동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-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

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·등록하여 우리

기업이 사용하고,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

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지식재산처는 

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하여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

의심될 경우,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

확보하고 지식재산처, 관세청,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

수사·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.

K-상표 정부인증제도 개요
 * K-상표 정부인증상표 :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
   ⇒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(’26.9월) 후 73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

<K-상표 정부인증 절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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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①국가

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

있어야 하고, ②생산제품이 KC,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*

하여야 하며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
 *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

지원 가능

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K-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

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

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”면서, “K-상표의 

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, K-상표 

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”고 밝혔다.

 K-상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

(ip-navi.or.kr)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(koipa.re.kr/k-brand)에 게시된 

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한국지식재산보호원(02-6196-2045, 

2063∼4)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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